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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진강(東津江) 

‘동진(東津)’은 옛 부안고을의 동쪽 나루를 뜻하며 조선 성

종 때 편찬한 「동국여지승람」을 보면 ‘동진은 부안현의 동

쪽16리에 있으며 벽골, 눌제의 물이 합치어 북으로 흘러 이 

나루가 된다’라고 기록되어 있다. 조선 정조 때 이긍익이 지

은 「연여실기술」에는 ‘부안 동진은 내장산과 노령북쪽 여

러 냇물이 합쳐서 북으로 흘러 고부의 모천이 되며 서쪽으

로 꺾어져 태인의 남천과 합해서 북쪽으로 흘러 부안의 동

진이 된다. 금구 상왕산의 물은 김제의 벽골제가 되고 서쪽

으로 흘러 동진으로 들어간다’ 라고 하여, 동진이라 부르게 

된 유래와 발원지를 기록하고 있다. 현재 부안군의 북동쪽

에 동진면이 있다.

동진을 ‘통진(通津)’이라고도 불렀다. 이곳은 백제 부흥운

동, 왜적과의 전투, 동학농민운동 등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

곳이다. 벽골제에는 단야가 자원하여 제방축조의 제물로 희

생되었다는 설화와 쌍룡전설 등의 이야기가 남아있다. 유역

에는 정읍시 태인면의 신라 최치원이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

피향정(披香亭), 정읍시 덕천면의 황토현 전적지와 이평면의 

전봉준 고택 및 하송리의 만석보터, 정읍천 벚꽃길, 벽골문

화제, 단야 뽑기 등이 있다.

전북 김제시에 소재한 벽골제는 모악산, 상두산 등에서 발

원한 강물을 잘 갈무리하여 김제·만경강의 넓은 들에 물을 

대기 위하여 백제 비류왕 때(330년, 신라 흘해왕 21년) 축조

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둑이다. 김제시의 옛 이름인 

‘벽골’은 벼의 골 즉 볏골을 뜻한다. 따라서 벽골제란 ‘볏골의 

둑’이다. 당시의 수문석주가 몇 군데 있고 비석과 제방은 사

적 111호로 지정되어 있다.

신라28대 원성왕 때, 서라벌에서 왕명을 받고 벽골제의 보

수 책임을 맡기 위해 김제에 온 원덕랑은 준수한 청년이었다. 

원덕랑은 김제 태수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밤낮으로 공사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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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에 전념하였다. 

김제 태수에게는 단야라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단야와 원

덕랑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또 서로 연정을 느끼게 되었

다. 그러나 원덕랑은 고향에 월내라는 약혼녀가 있었기 때문

에 단야의 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. 이 무렵, 거의 완공단

계에 들어갔던 제방이 무너지고 말았다. 이렇게 되자 주민들

은 이처럼 큰 공사에는 용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공사를 

순조롭게 마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둑이 터졌다

고 원덕랑을 원망하기 시작했다. 이 무렵, 월내가 남장을 하

고 김제로 원덕랑을 찾아왔다. 이 사실을 안 김제태수는 한

밤중에 월내를 보쌈하여 제물로 바침으로써 딸의 원도 풀

고, 백성들의 원성을 무마하여 공사도 빨리 끝내자는 계략을 

세웠다. 이러한 계략을 알게 된 단야는 자신이 희생되어 백

성의 생명선인 제방이 완공되고 또 사모하는 원덕랑이 월내

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

고 생각했다. 더욱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살인을 막

는 효도가 된다고 까지 생각하게 되자 죽음을 결심하게 되었

다. 이렇게 결심한 단야는 스스로 벽골제 제물이 되었다. 그 

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거대한 벽골제가 완공을 보았

다고 전한다.

또한, 되배미와 신털미산 유래를 보면, 벽골제 보수공사 때 

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수많은 인부들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

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인부를 

들어서게 하여, 마치 곡식을 되

로 되듯이 인원수를 파악하였

다고 하여 ‘되배미(升田)’라고 하

며 한 되배미는 500명씩 들어갔

다고 한다. 이 되배미의 북쪽에 

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신털미산

(草鞋山)이라고 부른다. 이곳 또

한 벽골제 보수공사 때 수많은 

인부들이 진흙이 묻어 헤어진 짚

신을 버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이 

산을 이루었다고 한다.

그 외 명칭

▶	통진	通津

전라북도 부안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. 『신증동

국여지승람』(부안)에는 동진을 ‘통진’이라 부른다고도 하였

다. 벽골제와 눌제의 두 물이 흘러 이 나루가 된다고 하였다.  

‘통진’은 황해로 통하는 나루터를 뜻하는 이름으로 풀이된

다.

『동여도』(18첩	5면)	동진강	일대


